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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

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오늘(12일) 21대 국회의원 142인이 대법원에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를 전달한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

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

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

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쌍용차사태와 노동자들의 국가폭력

을 외면하지 않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깊히 감사드린다. 이번 탄원

서 소식이 13년째 법원 소송으로 여전히 국가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쌍

용차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좌절하지 않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가폭력

을 용인하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경찰이 ‘2009년 쌍용차사태’를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이 지나서야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정작 그동

안 입은 피해에 대해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경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

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2009년 국가폭력의 연장선에서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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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소취하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흘려보낸

3년동안 하루에 62만원씩 불어나는 지연이자는 원금의 1.5배를 넘어섰다.

경찰과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매일같이 불안한 일상과 고통만 가중되는 잔인한

현실을 오늘이라도 당장 멈출 수 있는 것은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경찰과 정부뿐

이다. 소취하를 통해 긴 시간 이어진 국가폭력과 피해자의 고통이 끝맺음지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끝)


